
디젤유 배기가스가 폐암 유발한다
미국 EPA, 디젤유 정화규정 강화 필요 … 만성 호흡기 질환도 유발

대형 트럭 등에서 내뿜는 디젤연료 배기가스가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9

월3일 발표했다.

EPA는 디젤유가 보건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다룬 보고서(651P)에서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디젤유 정화규정을 강화해 트럭의 배기가스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디젤유 배기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관해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동물실

험과 작업장에서의 조사를 통해 디젤유 배기가스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도시지역은 디젤유 배기가스가 공중의 미세 검댕 중 4분의 1을 차지해 디젤유 배기가스에 오랫동안

노출된 사람은 천식 등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또 작업장 조사와 동물실험 결과 디젤유 배기가스 성분을 흡입하면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밝

혀졌으며, 디젤유 배기가스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반적인 증거들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강

조했다.

EPA 보고서는 여러 국제 보건단체들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된 다양한 연구에서 나온 결론을 그대로 반

영한 것인데 EPA가 대기정화법에 따라 디젤유 배기가스를 규제할 연방 주무부처란 점에서 보고서는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가 클린턴 전 행정부 당시 제정된 대형 트럭 배기가스 규제

강화 및 디젤유의 탈황 의무규정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해 왔으며 EPA의 보고서 발표를 고대해

왔다.

환경운동가들은 EPA 보고서를 토대로 대형 트럭 뿐만 아니라 농업용 트랙터와 건설장비 등 디젤유를 사용

하는 모든 장비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디젤유 사용 버스

로 등교 및 하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크리스티 휘트먼 EPA 청장은 디젤유에 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거듭 공약해 왔으며, EPA는

10월까지 완전연소 트럭 엔진을 제조하지 못하면 새로운 벌금을 부과하기로 8월 결정함으로써 시한 연장을 추

진해온 일부 디젤엔진 제조기업들에게 타격을 안겨주었다.

완전연소 엔진 10월 시한법은 이미 시판된 트럭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디젤유 탈황 의무규정이 적용되면 대

기오염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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